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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남자간호사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비전통적인 진로를 

선택한 남성들로 인식이 되고 있으며(Yang, 2015), 실제로 간

호사는 여성이 주도하는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다(Smiley et 

al., 2021). 이러한 사회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남자간호

사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Korean Nurses 

Association, 2021; Smiley et al., 2021). 이렇듯 남자간호사가 

증가하는 추세는 취업의 용이성과 직업의 전문성이라는 장점

과 함께 승진 등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

다(Ahn, Seo, & Hwang, 2009). 

그러나 선행연구들을 통해 남자간호사들은 자신의 직업에

서 여전히 성별과 관련한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Ahn 등(2009)에 따르면, 남자간호사들은 여성주류

집단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스스로 겪으면서 성 고정관념과 선

입견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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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간호사들은 환자로부터 남성이라는 이유로 간호수행을 

거부당하거나, 간호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체적 접촉에 

대해 환자에게 오해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Choi, G. H. et al., 2018). 

실제로 남자간호사가 근무 중에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인식은 이직의도를 높이고(Yu, Kang, Yu, & Park, 2017), 신

체적 ․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Choi, G. H. et al., 2018). 또한 직장 내에서의 이러한 부정

적인 경험들은 남자간호사들로 하여금 병원 간호사로서의 미

래를 불투명하게 느끼도록 하며(Kim & Kang, 2016), 이직의

도를 갖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hn et al., 2009; Yu et al., 

2017). 직장에서 성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직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한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

된 연구에서도 확인이 되어(Cho, Park, Lee, Min, & Baek, 

2016), 직장 내 성별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남녀 모두에게서 부

정적인 직무성과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차별’, ‘성희롱’ 등의 용어들은 주로 여성을 피해 대상으

로 한 연구들에서 다루고 있다(Han, 2006; Seo, 2017). 이러한 

개념들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도 여성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Kim, 2018; Seo, 2017). 그러나 남자간호

사를 대상으로 수행된 국내외 연구들을 통해, 남성도 성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Ahn et al., 2009; 

Choi, G. H. et al., 2018; Choi, J. H. et al., 2018; Juliff, Rus-

sell, & Bulsara, 2016; Keogh & O'lynn, 2007). 이는 여성의 비

율이 높고, 여성 관리자가 남성에 비해 더 많은 간호사 집단에

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우월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으

며, 성별과 상관없이 권력관계 또는 위계관계에 따라 성차별이 

발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성 지배적인 집단으로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간호사 집단에 속해 있는 남성이 겪을 

수 있는 성차별에 대한 연구들이 더욱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자간호사들이 직장 내에서 근무 중에 경

험하는 다양한 성차별 사례와 이에 대한 남자간호사들의 태

도와 대처방안, 개선방법 등을 조사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는 소수의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상에서의 경험을 조사한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어왔다(Ahn et al., 2009; Choi, G. H. et 

al., 2018; Kim, Kim, & Kang, 2017).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조

사를 통해, 국내 다양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남자간

호사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남자간

호사의 경험이 선행연구들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며,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의 성차별 경험은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여

성이 지배적인 집단에서는 남성이 소수자로서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앞으로 남자간호사들의 업무환경 개선과 

직무성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내용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남자간호사의 직장 내 

성차별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근무

지에서 경험한 성차별의 내용, 성차별의 이유, 성차별 경험에 

대한 대상자의 주관적 느낌, 성차별 경험에 대한 대처방법, 성

차별에 대한 개선방법을 탐색하는 데 있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남자 간호사의 성차별 경험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

는 횡단적 연구이면서 동시에 질적 자료분석방법 중의 하나인 

내용분석(content analysis)방법으로 설계되었다. 

질적연구방법에서 내용분석법을 사용하는 경우, 많은 연구

들에서(Ahn et al., 2009; Choi, G. H. et al., 2018; Juliff et al., 

2016) 연구대상자들과 일대일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양한 지역에서 근

무하고 있는 다수의 연구대상자에게서 의미 있고 깊이 있는 경

험을 탐색하고 분석하기 위해 Pellico 등(2009)의 연구방법을 

참고로 하여 설계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은 온라인 링크를 통해 

설문형식의 조사에 참여하여 질문에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들의 진술문을 내용분석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탐색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선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대상은 국내 종합병원 이상 규모 의료기관에서 6

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남자간호사이며, 다양한 지역과 기

관의 대상자 참여를 위해 온라인으로 조사되었다. 남자간호사 

대상의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Ahn et al., 2009; Choi, J. H. 

et al., 2018), 200명을 표적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 118명이 연

구에 참여하였다.

자료수집 전 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하에(IRB No. 

2019-224-01), IRB 방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연구참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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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과 비 보장 및 자율적인 참여와 참여 중에라도 중

단이 가능함,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명시한 설명

문과 동의서를 제공하였다. 온라인상 동의서를 제출한 대상자

에 한하여 조사가 진행되었고, 미제출자는 자동으로 진행이 중

단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 식별이 불가하도록 코드화하

여 활용하고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였다.

3.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자들은 간호대학 교수로 질적연구방법에 대한 지식

습득과 확장을 위해 다양한 질적연구방법론 과목을 수강하고 

세미나에 참여하였으며, 대학원 과정 학생의 연구지도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9년 6월 11일부터 2020년 8월 3일까지 온라

인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모바일 기기 

또는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접속하여 참여하였다. 중

복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모바일 기기 또는 컴퓨터 네트

워크 주소(internet protocol)로 이미 완료된 설문은 재접속이 

불가능하도록 설정을 하였다.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6개의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의료기관의 비공식적인 사회관계망을 통하여 온라인 

링크가 안내되었다. 주로 편의표본추출방법을 통하여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추가 모집을 위해서는 일부 눈덩이 표본추출방법

이 사용되었다. 의료기관에서 온라인 링크를 최초로 전달받는 

자는 본 연구와 이해관계가 없고 해당 병원에서 간호사 직무평

가와는 무관한 자로, 강제성을 배제한 전달을 보장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결혼상태, 학력, 근무병원 및 

병동 정보, 직위, 경력, 교대근무 형태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성

차별 경험을 확인하는 질문은 6개의 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으

로 구성하여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주 질문은 ‘근무 중 귀하의 성차별 경험을 자유롭게 기술

하여 주십시오.’로 전반적인 경험을 진술하도록 하였다. 간호

사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위해서는 ‘근무 중에 귀하에게 성차

별을 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귀하가 경험한 성차별의 이

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근무 중 성

차별 경험으로 느낀 것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근

무지에서 남자 간호사에 대한 성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와 같이 구

성되었다.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에 방문하여 연구참여에 동의한 남자

간호사는 총 156명이었으며, 그중에서 성차별 경험에 대해 “없

음” 또는 무응답으로 기록을 한 대상자 38명을 제외하였을 때, 

최종 118명(75.6%)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될 수 있었다.

5. 자료분석

1) 분석방법

수집된 남자간호사들의 직장 내 성차별 경험 진술문은 Krip-

pendorff (2018)의 내용분석방법 6개 단계(Design-Unitizing- 

Sampling-Coding-Drawing Inference-Validation)에 따라 

분석되었다. 연구설계 단계(Design)에서 연구대상과 조사단

위(Unitizing)를 결정한 후, 표본추출을 하였다(Sampling). 분

석내용은 남자간호사의 임상근무 경험과 성역할 갈등과 관련

된 문헌들(Kim et al., 2017; Oh & Jang, 2018; Yeom & Seo, 

2016)을 바탕으로 ‘직장 내 성차별 경험’, ‘성차별의 원인’, ‘성

차별에 대한 개선 전략’의 3개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자들

은 참여자들이 설문조사의 자유기술식 문항에 적은 진술문들

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의미 있는 구문과 문장을 표기하였으

며, 표기한 구문에 의미를 재기술함으로써 코딩화(Coding)를 

하였다. 코딩화한 내용들을 유사한 내용들로 통합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였다. 의미 있는 진술과 재진술로부터 구성

된 의미를 끌어내어 도출된 의미를 하위주제(subtheme), 주제

(theme)로 구분하였다(Drawing inference). 그리고 주제를 

관심 있는 현상과 관련시켜 명확한 진술로 완전하게 최종적으

로 기술하였다.

2)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연구자료의 분석 과정과 결과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 대상자들의 진술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의미 있는 구문을 

분류하여 코딩하는 작업은 연구자 2인에 의해 독립적으로 수

행되었다. 각 연구자들에 의해 선정된 의미 있는 구문과 코딩자

료는 연구자들이 회의를 통해 검토되고 논의를 통해 재선정하

는 과정을 다시 거쳤다. 재검토된 진술문들은 하위영역이 나뉘

고 범주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자 간 의견이 일치될 때까

지 논의와 수정작업이 이루어졌다. 특히 성차별 경험 분석영역

에서 연구자 간의 일치도가 다소 낮아 진술문 재검토 과정을 거

쳤으며, 선정한 구문 및 진술문들을 재분류하여 일치도가 높아

질 때까지 논의와 수정과정을 반복하여 신뢰도를 높였다.

본 연구의 타당성은 최종 범주에 대하여 질적연구 경험이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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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한 간호학과 교수 1인에 의해 확인을 받았으며, Ahn 등

(2009)의 연구에서 도출된 주제와 범주가 일치하거나 비슷한 

것을 확인함으로써 분석결과와 과정의 타당성이 지지되었다

(Validation).

연 구 결 과

본 연구에는 118명의 남자간호사가 참여하였고, 평균 나이

는 31.1±4.53세로, 대부분 미혼이었으며(74.6%), 4년제 간호학

과 졸업생(85.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수도권 

지역(71.2%), 1,000병상 이상의 병원(55.1%)에서 근무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근무하는 부서로는 내과병동(28.0%), 중환자

실(21.2%), 수술실(16.1%), 기타(14.4%), 외과병동(11.0%), 응

급실(9.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1).

118명의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차별 경험에 대한 

진술문을 분석한 결과, 11개의 주제, 24개의 하위주제가 총 277

개의 의미 있는 진술문을 통해 도출되었다(Tables 2, 3, 4).

1. 남자간호사의 직장 내 성차별 경험

1) 환자의 존중 부족

남자간호사가 임상현장에서 환자를 통해 경험하는 성차별

은 2개의 하위주제로 도출되었다. 환자로부터 간호수행을 거

부당하거나, 거친 대우를 받으면서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간호사의 간호수행 거부’는 주로 여성 환자로부터 남

성이기 때문에 간호 처치를 거부당했던 경험이었다. 간호처치 

거부는 대체로 남자간호사를 존중하지 않는 말투와 태도를 수

반하였다. 

남자가 어디 할머니 기저귀를 교체하냐, 여자 병실에 

왜 남자가 들어오냐며 환자들이 거부감을 표현한다.

‘환자의 거친 대우’는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 등을 경험

하고 있으며, 남자간호사들은 여자간호사들보다 환자의 거친 

대우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환자들이 남자간호사에게는 여자간호사에게 보다 과

격한 말투를 쓰거나 폭언을 많이 하는 기분이 들었다.

2) 동료간호사의 미묘한 성차별적 관행

동료간호사를 통해 경험하는 성차별은 2개의 하위주제로 

도출되었다. 동료 간 성차별은 미묘하여 업무능력 인정인지, 

차별인지의 경계가 판단하기 모호한 것으로 진술되었다. 동료 

간의 친 감을 이용하여 신체 접촉 및 성희롱을 경험하기도 하

지만, 남성이 피해자일 때 성희롱으로 보지 않는 관행 또한 성

차별의 연장선이라고 진술하였다.

‘남자라는 이유로 궂은 일 떠맡기’는 남자라는 이유로 무겁

거나, 술 취하거나, 중증인 환자를 배정받았다는 진술이었다. 

주로 신체적 힘을 더 많이 요구하는 업무를 떠맡다는 진술이 많

았다.

무거운 환자 옮기는 것, 힘쓰는 일은 당연히 남자간호

사의 업무라고 생각한다.

주취 환자나 중증외상 환자의 경우에는 남자간호사에

게 배정한다.

‘일상이 된 듯한 성희롱 경험’은 남자가 여자에게 했다면 성

희롱이 되었을 언행을 여자간호사들이 남자간호사들에게 일

상적으로 자행한다고 진술하였다. 하위주제로는 동료간호사

들의 신체접촉과 성희롱적인 말과, 성희롱 기준이 성차별적이

라고 느끼고 있음을 포함하고 있었다.

분명 남자가 여자에게 말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는 말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1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Age (year) 31.1±4.53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30 (25.4)
 88 (74.6)

Education level Associate degree
Bachelor's degree
Master's or higher

 4 (3.4)
101 (85.6)
 13 (11.0)

Hospital location Metropolitan 
Non-metropolitan 

 84 (71.2)
 34 (28.8)

Number of beds ＜500
500~999
≥1,000

 13 (11.0)
 40 (33.9)
 65 (55.1)

Type of nursing unit Medical ward
Surgical ward
Emergency room
Intensive care unit
Operation room
Others

 33 (28.0)
 13 (11.0)
11 (9.3)

 25 (21.2)
 19 (16.1)
 17 (14.4)

Duration of unit experience (year) 4.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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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여자가 남자에게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경우가 있다.

피부가 좋다며 얼굴을 만진다거나...

3) 제도적 불이익

남자간호사들이 의료기관 근무 시 또는 입사 과정에서 제도

적으로 불이익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3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남성용 편의시설 부족’이라는 진술이 많았는데, 병원 내 남

자용 화장실, 탈의실 및 휴게실 등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탈의

실이나 화장실 등의 기본적인 시설조차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남자간호사의 수가 적다는 이유로 탈의실이나 화

장실이 없다.

병동 내에 탈의실 및 휴게실이 여성 전용은 아니지만 

통상 여자 선생님들만의 전유물 같아 이용하기가 어렵다.

‘휴가 및 군 복무 경력 불공정’에서는 여자에게 적용되는 생

리휴가처럼 남자에게도 군 복무와 같은 혜택 등 남녀 차이를 고

려한 휴가와 혜택이 공정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여자간호사들은 매달 생리휴가가 있는데 남자간호사

들은 군복역에 대한 혜택이 없다. 그에 상응하는 복지가 

필요하다.

Table 2. Male Nurses' Experiences of Workplace Gender Discrimination

Themes Subthemes Significant quotes

Lack of respect 
from patients

Patients refused care from male 
nurses

․ Patients express aversion by wondering how a man changes an old 
lady's diapers and why a man enters into a woman's room.

Received harsh treatment from 
patients

․ I felt like patients used harsher tones of voice and abusive language to 
male nurses than to female nurses. 

Subtle gender 
discriminatory 
practices by 
colleagues

Asked to do difficult work due 
to being male

․ Colleagues think that moving heavy patients and physically hard 
work are naturally the job of male nurses.

․ Colleagues assign drunk patients and severe trauma patients to male 
nurses.

Experienced sexual harassment 
daily 

․ Female nurses say things that would be considered sexual harassment 
if men said the same about women.

․ Female nurses touch my face and say that my skin is nice … 

Institutional 
disadvantage

Lack of facilities for men ․ There are no changing rooms or bathrooms just because there are 
fewer male nurses.

․ I know that changing rooms and lounges in the ward are not only for 
female nurses, but they are usually dominated by female nurses so 
that it is difficult to use them.

Unfair policies about leave and 
military service 

․ Female nurses are entitled to menstrual cycle days every month, but 
male nurses do not have any benefits for military service. There 
should be benefits for military service as well.

Loss of opportunities due to 
protective gender 
discrimination policies and 
guidelines

․ There are hospital policies that prohibit male nurses from inserting 
Foley 

․ catheters in female patients.
․ Male nurses are not allowed to provide treatment for obstetrics and 
gynecology patients in the VIP ward.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personnel 
management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department assignment

․ After female nurses are employed first, then opportunities are given to 
male nurses.

․ I didn't hear it personally, but a ward manager said that he or she 
would not accept new male nurses.

Experiences of a gender gap in 
promotion to high-level 
positions 

․ Male nurses have fewer opportunities to be promoted to managers.
․ There are disadvantages for male nurses in promotion and assignment 
as mana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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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정적 성차별 규정/방침에 기회가 박탈됨’은 병원 내부규

정으로 남자간호사들이 산부인과 환자를 배정받지 못하게 하

거나, 여성 환자의 유치도뇨관 삽입 등은 여자간호사들만 수행

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이 차별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여성 환자의 요도삽관 등은 남자간호사들이 하지 못하

도록 병원 내부에 규정이 있다.

VIP병동에 산부인과 환자가 오면 남자간호사는 처치

를 못하게 한다.

4) 고용과 인사 관리에서의 차별

고용과 인사 관리에서의 차별은 2개의 하위주제가 포함되

었다. 본 주제는 간호사로서 병원에 취업하는 과정에서부터 취

업 후 경력관리와 승진까지의 과정에서의 차별 경험을 포함하

고 있다.

‘채용과 부서배치에서의 차별’은 채용과정에서 여자간호사

를 먼저 채용한 후에 남자간호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진술

하였다. 또한 부서배치 과정에서도 여자간호사를 더 선호하거

나, 아예 남자간호사가 배치되는 것을 거부하는 간호관리자에 

대한 진술도 포함하고 있다.

취업할 때 병원들에서 여자간호사를 먼저채용하고 나

서 남자간호사를 채용한다.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병동 수간호사는 남자 

신규간호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고위 승진에 성 격차를 경험’은 남자간호사들이 관리자로

의 진급기회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진술을 포함하고 있었다. 현

재 남자관리자가 많지 않으며, 의료기관에서 여자간호사를 선

호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관리자로의 승진이 불리할 것으로 느

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간호사는 관리자의 진급기회가 적다.

승진과 관리자 배정에서 불리하다.

2. 성차별의 원인

1) 사회적 편견

사회적 편견에서는 3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사회적 

편견은 주로 환자, 보호자, 동료간호사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호사 직업은 여성의 직업이라는 편견’에서는 주로 환자

와 보호자들을 통해 선입관과 편견을 경험한다는 진술들을 포

함하고 있었다. 선입관과 편견으로 남자간호사를 신기해하거

나, 또는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보통 간호사는 여자여야 한다는 선입관이 있다.

‘개인적 특성을 성별 특성으로 일반화’는 개인적 특성을 남

성의 특성으로 일반화하면서 업무능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지는 경우들을 진술하고 있었다. 

남자는 느리고, 멀티태스킹이 안되기 때문에 간호사에 

안 맞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남자라서 혜택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음’에서는 남자

간호사들이 선배간호사들에게 비난을 덜 받고 혜택은 더 받는

다고 보는 동료간호사들의 편견을 경험한다는 진술을 포함하

고 있었다.

동료간호사에게서 선배간호사들이 남자간호사를 더 

좋아하고 혼을 덜 내는 경향이 있다며 불공평하다는 얘기

를 들었다.

2) 소수인 남자간호사

간호집단 내에서 소수자이기 때문에 남자간호사가 성차별

을 경험하는 것으로 성차별의 이유를 진술한 내용은 3개의 하

위주제로 도출되었다. 

‘여성 중심 시스템’의 경우, 간호사는 전통적으로 여성중심

의 직업으로, 제도와 시스템 또한 여성이 중심이 되어 남자간호

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다양한 차원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진술이 포함되었다. 

아무래도 여성 위주의 직업으로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

에 사소한 일에서도 차별이 존재한다.

‘소수의 남자관리자’는 남자간호사의 수가 적고 승진에 필

요한 경력을 채우기 전 조기 이직 등으로 관리자가 적을 수밖에 

없지만, 남자관리자가 거의 없는 것이 결국 차별로 이어진다는 

진술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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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간호사의 수도 적고, 특히 남자관리자가 부족하다.

‘소수자를 무시하는 태도’는 남자간호사들을 소수자이자 약

자로 생각하여 조심성 없이 행동을 하거나 배려를 하지 않는 여

성들의 행동에서 차별이 비롯된다는 지적이었다. 

여성들이 남자간호사를 약자 또는 소수자로 생각하여 

너무 쉽게 행동을 해서...

3)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의 

부족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

의 부족은 단일 하위주제로 기술 되였다. 남자간호사들은 성차

별적인 태도가 성희롱과도 연관이 있음을 진술하고 있었다. 따

라서 본 주제에서는 남자간호사의 성차별과 성희롱을 함께 제

시하고 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인지 못하고 행해지는 성차별 또는 성

희롱’은 피해자인 일부 남자간호사 자신을 포함하여 동료나 환

자와 보호자들이 남성이 경험할 수 있는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

한 민감성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인식하지 못한 상태

에서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남자간호사들은 성차

별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성희롱에 대한 답변을 함으로써, 성희

롱을 성차별의 연장선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자들은 성차별을 당해도 그것이 성차별인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성차별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남자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성희롱, 성폭력인데 그 

누구도 그것을 인지하지 않고 있다.

3. 성차별에 대한 개선전략

1)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에는 3개의 하위주제가 포함되었다. 

우선 남자간호사들 내부에서 노력해야 하는 인식개선의 부분

과 사회 전체에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동료간호사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남자간호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은 남자간호사들이 의견

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며, 공식적인 단체를 통

해 남자간호사들이 결국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었다. 사회 전체에서 남자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 위해

서는 남자간호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Table 3. Reasons of Workplace Gender Discrimination Male Nurses Experienced

Themes Subthemes Significant quotes

Social prejudice Prejudice that nursing is a women's 
occupation 

․ There is a prejudice that nurses should be women.

Generalization of personal 
characteristics to gender 
characteristics

․ I heard that since men are slower and cannot multi-task, 
they are not good as nurses.

Beliefs that male nurses receive 
advantages

․ I heard from a female nurse that it is unfair that senior 
nurses like male nurses more and tend to be less 
aggressive towards male nurses. 

Male nurses as a minority Female-centered system ․ Because nursing has been female-oriented for a long 
time, there is discrimination in even the smallest areas.

Few male nurse managers ․ There are fewer male nurses, especially male managers.

Attitude that belittles the minority ․ Female nurses regard male nurses as weaker and as a 
minority, and act carelessly toward us.

Lack of social sensitivity 
about gender 
discrimination and 
sexual harassment 
toward men

Gender discrimination or sexual 
harassment that is not recognized 
by perpetrators or victims

․ Men often don't recognize gender discrimination after 
experiencing it, and even if they recognize it, they let it 
slide, which is regarded as normal by society.

․ If a man feels sexual shame, it is sexual harassment, but 
nobody is aware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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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간호사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의사표현이 필요하다.

‘성 역할에 대한 편견 줄이기’는 간호사라는 직업이 여성의 

직업이라는 인식과 남자간호사를 의료인이 아닌 ‘남성’에 초점

을 두고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진술하

고 있었다. 특히 성별에 따라 직업과 역할을 구분하는 사회적 

편견을 줄여야 하며, 직업적인 전문성보다 성별을 먼저 인식하

는 태도도 함께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직업과 역할을 규정하고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

남자간호사를 남성이 아닌 의료인으로 생각하도록 사

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성차별에 대한 민감성 높이기’에서는 여성이 많은 간호사 

집단에 특화된 성인지 감수성 및 성차별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

로 시행하여 남성 또한 성차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민감성

도 높여야 한다고 보았다. 현재의 성차별과 성희롱이 여성 피해

자 중심이기 때문에, 남성 피해자에 대한 논의와 기준 마련을 통

해서 간호직종에 맞는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었다.

여성이 많은 직업군에 맞는 직장 내 성차별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2) 남자간호사 인력 증대

남자간호사 인력 증대에는 단일 하위주제로 구성되었다. 남

자간호사의 수적 비중을 높이는 것이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으로 제안되었다.

‘남자간호사 유입 증가와 이직 예방’으로 남자간호사 비율

이 높아지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남자

간호사의 수는 유입이 증가하고 이직이 감소하는 두 가지가 함

께 병행되어야 전체적인 인력이 증대되고 이를 통해 성차별을 

개선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남자간호사가 이직이나 사직을 하지 않고 남아 있어서 

많은 수의 재직인원이 확보될 때 비로소 남자간호사가 성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Table 4. Improvement Strategies Suggested by Male Nurses

Themes Subthemes Significant quotes

Activities to improve 
awareness

Active move of male nurses ․ It is necessary for male nurses to act and voice their opinions 
actively.

Reduce prejudices about 
gender roles

․ Occupations and roles should not be defined and classified by 
gender.

․ Social perceptions should change to recognize male nurses as 
medical professionals rather than as men.

Increase sensitivity about 
gender discrimination

․ There is a need for workplace gender discrimination prevention 
education tailored for female-centered occupational groups.

Increase the number of 
male nurses

Increase the inflow of male 
nurses and prevent job 
turnover

․ When a stable proportion of male nurses is achieved through the 
retention of male nurses, if they donot leave or quit their jobs, male 
nurses can be finally be freed from gender discrimination. 

Improve male nurses' work 
capabilities 

Receive social recognition 
through excellent work 
capability

․ I think male nurses should work well. If they demonstrate excellent 
work capability, problems will be solved.

Enhancements for all 
nurses regardless of 
gender 

Improvements in benefits 
for all nurses 

․ Regardless of gender, the work environment for all nurses should 
be improved first.

Fair treatment ․ Regardless of gender, physical touch and sexually harassing 
remarks without consent should be avoided. These principles 
should not be strictly applied only when a man does it to a woman. 

․ There should be more benefits to male nurses for military service.

Conversation and unity 
among nurses

․ Frequent interactions with colleagues are necessary. Things could 
also be improved if there are more opportunities to share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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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자간호사의 업무능력 향상

남자간호사의 업무능력 향상은 단일 하위주제로 구성되었

다. 남자간호사들은 자신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성

차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뛰어난 업무능력을 통한 사회적 인정’은 자신들의 업무능

력이 뛰어나면 사회적 인정과 인식도 개선될 것이라는 진술이 

있었다. 현재는 여자간호사들이 간호직종에 더 적합하며, 일을 

더 잘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남자간호사들의 노력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남자간호사들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냥 일을 

엄청 잘하면 해결된다.

4) 성별을 배제한 간호사 전체의 발전

성별을 배제한 간호사 전체의 발전은 3개의 하위주제가 포

함되었다. 간호사 집단 내부에서 먼저 간호사의 성별을 나누어

서 바라보는 시각을 개선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간호사 집단 전체의 처우개선’은 성별과 관계없이 간호사 

전체의 발전과 처우개선을 강조하는 진술들이 포함되었다. 성

별을 떠나서 간호사들이 모두 부족한 간호 인력과 열악한 환경

에서 근무를 하는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간호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것

이 우선되어야 한다.

‘공정한 대우’에는 남자간호사에 맞는 공정한 대우를 촉구

하는 기술들이 포함되었다. 여기에는 성희롱에 대한 기준이 동

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군복역에 대한 혜택도 개선됨으로써 

여자간호사와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었다.

성별을 떠나서 타인에게 동의 없는 스킨십, 성추행적인 

발언은 지양해야 한다. 꼭 남자가 여자한테 할 때만 엄격

해서는 안된다.

남자간호사에게 군대 다녀온 것에 대한 혜택이 더 주어

져야 한다.

‘간호사들 간 대화와 화합’에는 동료 및 선후배 간호사들 간

에 많은 대화와 교류가 필요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는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동료 및 선후배 간호사들과의 많은 교류가 필요하다.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개선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내용분석방법을 통해 남자간호사들의 경험을 분

석함으로써, 남자간호사들이 직장 내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차

원의 성차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온라인 조사

를 통해 국내 다양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남자간호

사들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다. 

남자간호사들은 직장 내에서 환자, 동료간호사, 기관 및 제

도와 같이 다양한 차원에서 성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간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서 거부를 당하

는 경험은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남자간호사들이 임상에서 흔

히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Choi, G. H. et al., 2018). 본 연

구에서 남자간호사들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성 고정관념

으로 인해 남자간호사들의 간호수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으

며, 이러한 고정관념들에는 ‘간호사는 여자이어야’하고, ‘간호

사가 아닌 남자’로 인식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Choi, 

G. H. et al., 2018). 환자들이 남자간호사에게 간호를 제공받기

를 거부하는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보고되고 있다(Juliff et al., 2016; Rajacich, Kane, Williston, 

& Cameron, 2013). 

남자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서 차별을 경험하는 것은 환자

의 간호사 성별 선호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환자의 

간호사 성별 선호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환자들은 

자신과 동일한 성별의 간호사에게서 더 높은 친 감과 편안함

을 느끼며, 특히 여성 환자일수록 여성 간호사를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Ahmad & Alasad, 2007). 환자의 간호사 성별 선

호 현상은 남자간호사들의 부서배치와 환자배정에서의 기회

의 차이로도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대상자들의 진술을 

통해 실제로 남자간호사들은 산부인과 병동 등에 배치될 기회

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관 내에서의 규정에 따라 여

성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호수행에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은 2000년대부터 환자중

심(patient-centered)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변화해왔

는데(Kim, 2013), 환자중심 간호는 환자의 요구와 선호를 최대

한 고려하여 만족할 수 있는 간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Ortiz, 2018). 이렇듯 환자중심 간호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의료기관들은 환자의 요구와 선호를 존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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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기 때문에, 남자간호사들이 환자들로부터 거부를 당하

는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조심스러

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의 성별 특성의 

차이점이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계속되어

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남자간호사의 강점을 알림으로써 환

자들의 선입견을 줄이면서 오히려 남자간호사에 대한 선호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

으로는 간호사가 남녀 모두에게 적합하며, 성별과 무관하게

(non-gendered)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Hollup, 

2014)이라는 인식을 갖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남자간호사들은 자신들이 직장 내에서 제도적

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음에 대해 진술하고 있었다. 기관 내에 

남성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문제는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보고되었으나(Ahn et al., 2009), 선행연구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문제인 것이다. 간호사에게는 제

복을 갈아입기 위한 탈의실과 화장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

설임에도 불구하고 남자간호사의 수가 적다는 이유로 남성용 

기본 시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기관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

고, 근로조건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Kim & 

Lee, 2020). 기본적인 시설들의 부족이 남녀 근로자 간의 차별

로 이어지지 않도록, 또한 남자간호사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들은 기본적인 시설들을 

갖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자간호사들은 대부분 대학생 시절에 휴학을 하고 군

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자간호사들에 비해 취업이 늦어지

게 되며, 취업 후에도 민방위 훈련과 같은 국가적 의무를 수행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한 혜택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Kim과 

Lee (2017)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자 간호대학생들은 군복무 

후 복학했을 때 소외감과 자신감 상실을 경험하면서 학과 내에

서의 지지체계를 활용하고자 노력을 하나, 실제적으로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ong (2018)에 따르면, 의과대학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공보

의, 군의관과 같은 다양한 군복무 형태를 선택하여 대학 졸업 

후에 군복무가 가능하나, 간호학과 남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 조

건이 대부분 ‘병역 필 또는 면제’이기 때문에 재학 중 군복무를 

위해 휴학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간호학과

의 경우 남학생이 소수이기 때문에 군복무 후 복학과정에서 소

수를 배려하지 않는 행정체계와 적응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ong, 2018). 이러한 경험들은 남자

간호사들이 간호대학생 때부터 자신의 성별과 관련하여 제도

적 측면에서의 불이익이 존재하며 직장 내에서도 공정한 대우

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

극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간호 실무에서의 구체적인 방안

으로는 민방위 훈련, 예비군 훈련 참여와 같은 국방의 의무 수

행을 위한 별도의 휴가도 필요하지만, 탄력적인 교대근무표 작

성 프로토콜 등의 마련도 반드시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민방위 

훈련 일정에 대해 간호사 교대근무표 작성 이후에 통보받게 되

는 경우가 있는데, 남자간호사 개인이 간호단위에 피해를 미치

는 것으로 책임이 전가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예

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간호대학들에서는 군대를 다

녀오기 전 ․ 후로 남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할 수 있도

록 교수 또는 동료와의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상담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담 프로그램

이 아닌 군복무 전 ․ 후에 남학생들이 느끼는 심리와 상황에 맞

도록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남자간호사들은 고용 및 인사 관련 불이익을 

경험하고 승진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선행연구와도 일치되는 결과이다(Oh & Jang, 2018).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근로자를 모집하고 채용하

는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2). 그러나 

연구결과들을 통해 계속적으로 고용과정에서의 차별이 보고

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실효

성 있는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자간호사들이 인

사와 승진에서 불이익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서는 남자간호사의 승진비

율을 산정하여 실제 승진 기회의 제한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남

자간호사들의 불안이나 불이익에 대한 인식이 실제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일 남자간호사들의 인

식대로 승진 기회에서 실제로 여자간호사와 차이가 있다면, 의

료기관 내에서는 공정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직원 평가, 

승진과 관련된 제도와 절차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교육 참여,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

로써, 인적자원개발의 측면에서의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진다

면 남자간호사들의 직무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

으로 예측된다. 남자간호사들의 직무만족도는 이직의도와 부

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Ahn et al., 

2015), 직무불만족, 인사와 승진에서의 불안감 등의 부정적인 

인식이 남자간호사의 이직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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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의료기관들에서는 남자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간호사들의 이직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간호사의 성별, 나이, 연차와 같은 특성별 

이직의 원인을 파악하는 조사와 연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더불어 특성별로 이직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개발

해야 할 것이다.

동료간호사들로부터 남자간호사들은 미묘한 성차별을 경

험하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분석되었다. 특히 무거운 물건

을 들어야 할 때나 간호하기 어려운 환자가 왔을 때 남자간호사

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과 같이 ‘성차별’이라고 구분하기에는 

미묘한 관행들에 대해 진술하고 있었다. 남자간호사들의 신체

적 힘을 이용하는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 국가들에

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남자간호사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기도 하였다(Keogh & O'lynn, 2007). 

남자간호사들의 입장에서 이것이 신체적인 능력을 인정해주

는 것인지 또는 차별을 당하는 것인지를 때로는 구분하기가 어

려울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미묘한’ 성차별적 행동을 ‘마이크로

어그레션(microaggression)’이라는 용어로 선행연구에서는 

설명하고 있다(Kim, 2018). 이는 ‘새로운’ 또는 ‘현대적’ 형태

의 성차별로 간접적이고 교묘하게 소수자의 입장에서는 불편

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Kim, 

Kim, Park, Kim, & Kim, 2017). 여성이 직장 내에서 남자 동료

와 비교하여 의견이 무시되는 것,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여성이

라는 이유로 제외되는 것, 여자 직원의 발언을 불편해하는 것, 

회사의 잡무를 여성에게 맡기고 중요한 일은 남성에게 맡기는 

것과 같은 마이크로어그레션을 경험한 경우, 우울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2018). 추후 남자간호

사를 대상으로도 성차별 경험이 업무성과와 건강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남자간호사들은 ‘동료간호사의 미묘한 성차별적 관행’의 주

제에서 동료간호사들로부터 경험하는 성희롱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도 진술을 하였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주목해

야 할 결과이다. 남자간호사들에게 성차별 경험에 대한 질문을 

하였을 때, 진술문에서는 ‘성희롱’ 경험에 대한 내용이 다수 포

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남자간호사들은 성차별 경험의 연

장선상에서 성희롱을 함께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남성이 여성에게 했다면 성희롱으로 규정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여성동료들이 남자간호사들에게 일상적으

로 행하고 있다는 진술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남자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성차별의 원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성차별 또는 성희롱에 대한 민감성이 특히 남성이 피해자일 경

우에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경험하

는 남자간호사 자신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대처를 못하는 경

우도 있고, 가해자도 자신이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신규 간

호사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20% 이상의 간

호사들이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남자간호사의 성희롱 경험 비율이 38%를 넘으면서 오히려 여

자간호사가 경험하는 직장 내 성희롱보다 17% 이상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Chang & Cho, 2016). 이 연구에 참여한 남자간호

사는 소수이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나(Chang & Cho, 2016),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 직업이 아

닌 다른 직업군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결과가 아닌 점을 

고려하여 반드시 주목받고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들

에서는 성희롱과 성차별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때에 간호직종

이 특히 여성이 다수인 직업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

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민감성을 남

녀 모두에게서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하

며,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성별 간에 차별이 없는 기준이 선

행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은 

성차별 또는 성희롱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성별과 상관없이 접근

이 가능하도록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성차별과 성희롱 관련

하여 보고된 사례들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처벌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교육 내용에 사례들을 예시로 보여줌으로써 

조직문화와 시스템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활

용해야 할 것이다.

남자간호사가 경험하는 사회적 편견은 주로 간호사는 여성

의 직업이라는 편견과 개인적인 특성들을 남성의 특성으로 일

반화하여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오히려 남자간호사라서 혜택

을 보고 있다는 생각들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

들이 성 역할에 대한 기대와 연결되어, ‘간호사’보다는 ‘남자’

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전문 의료인으로서 대우해주지 않는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다. 성 역할과 직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유교문화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오랜 시간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Tekkas, Beser, & Park, 2020). 그러나 유

교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은 서양국가의 남자간호사들도 ‘남자’

라는 점이 ‘간호사’보다는 부각되는 경험 등이 최근까지도 보

고되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Juliff et al., 2016; Rajacich et 

al., 2013), 특정 종교나 문화가 아닌 성별 자체에 대한 역할 기

대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

하여 여러 국가들과 문화권에 대한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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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기대와 관련된 사회심리학적 원인과 결과들에 대하여 깊

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성 역할에 대

한 기대심리와 편견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남자간호사들은 직장 내 성차별을 줄이고 개선

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여성중심

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이 사소한 부분에서의 차별로 이어진다

는 점을 지적하면서 남자간호사의 유입을 증가시키고 이직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

야기 하고 있었다. 또한 성별을 떠나서 전반적인 간호사의 처우

와 업무환경이 개선되어야만 성차별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

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남자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높

이는 활동들을 통해 성 역할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인식을 줄이

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남자간호사의 수가 증가하게 되

면 자연스럽게 성별과 관련된 편견과 차별도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즉, 간호사 조직 내부에서 성 역할을 나누고 구

분하기보다는 강점을 살리는 인적자원 관리가 필요하며, 남자

간호사 개인의 차원에서도 간호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 조직의 전반적인 발전을 통해 남자

간호사의 수가 증가하고 이직은 감소할 것이며, 자연스럽게 직

장 내 성차별의 문제도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자간호사

들이 제시하고 있는 개선방안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연결

되어 있는 내용들로 개인과 조직, 기관의 차원에서 다 함께 노

력을 해야 발전과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남자간호사들이 제안한 개선방안

들은 단기적인 활동을 통해 빠른 효과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

으로 판단된다. 성역할에 대한 기대와 편견은 오랜 시간 우리의 

문화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Hollup (2014)의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듯이, 간호사의 이미지를 여성과 연관시키게 하는 

‘천사’, ‘어머니’와 같은 대표적인 상징들을 활용하는 것에 대

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간호사

의 이미지는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간호사들에 대한 인식

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간호단체

와 협회 등에서는 대중매체를 통해 남자간호사들이 다양한 분

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

울임으로써, 자연스럽게 간호사가 여성만의 직업이 아님을 인

식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기관 내부에서도 ‘남성’과 ‘여

성’에 적합한 일을 규정하고 제한하기보다는 개개인의 강점에 

맞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선행연구

들을 통해, 남자간호사들을 주로 특수부서에 배치시키는 것이 

성별 특성을 고려한 특혜로 보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남

자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함으로써 남자간호사들에 

대한 편견을 높이게 되며(Hollup, 2014), 남자간호사 스스로

도 업무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Ahn et al., 2009). 

간호사들이 남녀 구분 없이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는 노력은 간호대학에서도 교육과정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과정에서 성별 관련 편견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성 역할

에 대해 구분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 제

공자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Kane, Rajacich, & 

Andary, 2021). 또한 선행연구에서 동료 또는 선배간호사의 

멘토링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남자간호사들의 

적응과 사회적 지지의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되고 

있는데(Oh & Jang, 2018), 여자간호사들과의 소통과 관계 개

선을 위해서는 성별 간 교차 멘토링 제도 등을 적용하고 그 효

과를 평가하는 연구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다양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내용분석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남자

간호사들의 폭넓은 경험을 포함할 수 있었으나, 구조화된 질

문지를 활용하여 조사하고 연구참여자들의 진술문들을 분석

하였다는 점에서는 더 깊이 있는 탐색을 하지 못했다는 제한점

이 있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온라인 조사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남자간호사들

을 참여시킬 수 있었으며, 성차별 경험, 원인, 개선방안의 측면

에서 폭넓은 의견을 듣고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간호실무와 정책, 교육, 연구를 위

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과 인

력 수급 불균형의 문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간호의 전문성 

훼손, 간호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

자간호사의 유입 증가와 적극적인 경력관리 등이 요구된다. 이

러한 개선 노력 또한 개인과 조직, 기관, 정부 등의 차원에서 다

양한 전략과 정책을 통해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의료기관

에서는 남자간호사의 전문성과 강점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마

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남자간호사들에 대한 환자, 보호자, 

동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중심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간호대

학에서의 교육과 실습과정에서의 내용과 체계가 변화할 필요

가 있다. 특히 교육과정에서 성별 관련 편견이나 불평등을 야기

할 수 있는 용어의 사용에 주의하고, 성 역할을 구분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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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학생의 강점을 파악하고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남성

이 경험하는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기 위한 교

육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에 앞서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성별 

간에 차별이 없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

과 교육기관은 성차별과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신고하는 시스템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차별과 성희롱 관련 교육자료와 기

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신고 된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홍보함으로써, 조직원이 함께 개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남자간호사의 성희롱 경험에 대

한 더욱 깊이 있는 탐색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남자간호사의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 경험이 간호업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남자간호사의 업무환

경을 개선하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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